
반려동물 양육 1,000만 시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우리의 자세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서는 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

견이 제시됐다.

  2018년 농촌진흥청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

라 국민의 27.9%가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을 통해 사람들은 

위로받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등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에 대한 사회문제도 뉴스를 통해 자주 볼 수 있다. 19일 농림

축산식품부의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만5514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

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에서 유기동물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이유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림종합사회복지관의 함초더초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지난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지역

주민 123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에 대한 조사'를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청소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의 유기 이유로 생명경시풍조가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반려동물 양육비용(21.1%), 반려동물의 질병(20.4%), 이사나 출산 

등 개인적 사정(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반려

동물 입양 전 입양교육 의무화(찬성 81.5%), 반려동물등록제 시행강화(찬성 80.7%), 반려동

물 유기 시 형사처벌(찬성 78.7%)의 순으로 의견을 나타냈다.

유기를 막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의견
( : %)

모름 반대

입양 전 입양교육 의무화 81.5 16.0 2.5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강화 80.7 17.6 1.7 

반려동물 유기시, 형사처벌 78.7 16.4 4.9 

반려동물 관련 의료수가제도 정비 74.2 22.5 3.3 

반려동물 입양만 허용 57.5 31.7 10.8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의무화 31.4 44.6 24.0 

(출처 : 함초더초 청소년위원회,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에 대한 조사’(2019))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에 몇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먼저 동물학대로 분류되는 ‘동

물유기행위’는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으나 같은 동물

학대로 분류되는 동물 상해, 살해, 포획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학대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

기행위를 학대로 규정하는 내용에서 행정상 과태료보다는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나아가 정식수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한 법제도 아래 동물

유기행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반려동

물을 유기한 자는 100만엔(약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1년 이하의 징

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변화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어 지난 8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지났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실의 보고에 따르면 

반려동물 현황 대비 등록률이 27%에 그친다고 한다. 현재의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3개월 이

상의 개’만 등록대상이 된다. 이에 반려동물의 유기예방 등 반려동물 관리를 위해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입양 또는 분양 즉시 동물을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

향으로 동물등록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최우선이 되어야 할 사항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

들의 인식개선이다. 반려동물을 입양 또는 분양 시, 반려동물 관리교육을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의 양육과 관련된 보수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위의 조사에서 반려동물 관리 교육이 90.1%가 필요

하다고 응답했으며, 반려동물 관리교육을 받을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8%가 교

육을 받겠다고 응답했다. 또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한 응답자자 중 25.5%는 시간이 없어서

로 나타나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교육의 욕구와 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로서 함께하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사회의 성숙

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함초더초 청소년위원회(함께 마을에서 자라는 초록나무, 더불어 마을에서 만드는 초

록우산)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아동의 참여권리를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아동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아동의식조사, 정책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온 지역의 대표 아동 

참여활동이다. 청소년으로서 활동의 깊이를 더하고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연세대학교가 

함께 주최하는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참여를 준비하는 과정에 활동하게 되었다.

함초더초 청소년위원회(반려동물팀 이하현)


